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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통상장관간 경제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 논의

- 탄소국경조정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1(월) 서울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Douglas Alexander)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을 만나 현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의 산업·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영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국은 우리의 25위 교역국(112.1억불, 24년)으로, 2011년 1월 발효된 한-영 

FTA를 기반으로 양국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한국의 

대표 투자 파트너(유럽 내 제3위 對한국 투자국, 24년 누적)로, 양국 기업간 활발한 

투자와 기술협력은 양국 협력의 바탕이 되어 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한-영 공급망 대화 등 양국간 산업·

통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영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을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있어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도입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최근 

시행된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영국 정부 차원

에서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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